
제주지역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생활

물가지수는 상승하고 신선식품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쇄효과를 내며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제주도 소비자물가 동

향 에 따르면 11월 도내 소비자물가

지수는 105.85(2015년=100)로 전월

대비 0.8% 하락한 반면 1년 전보다

0.4% 상승했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는 106.68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

고, 전년 동월 대비는 1.0%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 품목성질별로는 농

축수산물과 공업제품은 각각 1.2%,

0.3% 각각 내렸고 서비스는 1.2% 올

랐다. 농축수산물인 배추(72.0%)와

무(66.2%)의 가격은 높아졌지만 고춧

가루(-17.6%)와 토마토(-21.8%) 등

은 내렸다. 공업제품인 한방약

(15.3%)과 소파(14.2%)는 상승한 반

면 취사용 LPG(-5.8%)와 등유(-7.3

%)는 하락했다. 서비스 품목인 구내

식당식사비(4 . 9%)와 하수도료

(35.3%)는 올랐고 휴대전화료(-3.4

%) 및 생선회(외식, -5.4%)는 내려

상쇄효과를 냈다.

한편 호남지방통계청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19년 3분기 제주

지역 경제 동향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분기 대

비, 광공업생산은 2분기 연속 감소했

고,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는 증

가세를 유지했다. 광공업생산은 음

료, 식료품 등의 부진으로 7.0% 줄었

다. 반면 서비스업생산은 도소매, 금

융 보험 등의 호조로 2.0% 늘었다.

소매판매도 면세점, 전문소매점 등의

활약에 힘입어 9.8% 성장했다.

그러나 수출입은 3분기 연속 하락

했고 고용률도 20대를 중심으로 소

폭 감소했다. 수출의 경우, 기타직접

회로 반도체와 부품 등이 부진해

16.9% 내려앉았다. 백금탁기자

제주도민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한 12월 무료변리상담서비스

가 5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다.

특허청 지정 제주지식재산센터가

실시하는 무료변리상담은 매월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소속 변리사를 초청

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비용 부담 등으로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무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상담은 강경화 변리사(한국

지식재산보호원)가 진행하며 상담시

간 조정을 위해 사전에 전화예약을

받고 있다. 방문상담이 어려운 민원

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올해 이뤄진 무료변리상담서비스

는 11월 말 기준, 30건이다. 상담내

용은 특허 18건, 상표 4건, 디자인 8

건 등이다. 특허관련 변리상담 수요

의 비중이 높아 기술에 대한 컨설팅

화를 통한 사업화에 관심을 보였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

를 위해 보다 높은 질의 상담을 지

원, 향후 기업들의 지식재산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백금탁기자

취업을 위한 훈련 비용을 지원해주

는 내일배움카드 가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늘린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내일배움카

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 로 명칭을 변

경해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

직자로 구분돼 운영됐다. 하지만 경

제활동상태 변경, 휴직, 실업, 경력단

절 등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카드를

바꿔야 하고, 유효기간이 짧아 평생

교육훈련 설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일부 고소득

자를 제외하고 실업, 재직, 자영업,

특수형태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변경했다. 또 현행 1인당 지원금액도

200~300만원 수준에서 300~500만원

으로 상향하고, 지원기간도 1~3년에

서 5년으로 확대한다.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 일부를 자

부담해야 하며, 저소득층 및 국가기

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

부담이 없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은 제주도청 일

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취미나 순

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

련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항공이 제주감귤 소비를 촉진하

기 위해 2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카

운터 앞에서 제주여행객을 대상으로

감귤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항공 승무원들은 이날 제주로

출발하는 여행객에게 제주감귤을 나

눠주며 감귤을 홍보하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감귤 무료 위

탁서비스를 홍보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

월 31일까지 제주~서울(김포) 부산

(김해) 대구 광주 청주 국내선 이용

객을 대상으로 감귤상자(10kg 이

하)를 무료로 위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부동산경기 침체로 제주지역 주택종

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매월 역

주행 하며 심화되고 있다.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 에

따르면 11월 제주지역 주택종합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0.53%로 전국 17

개 시 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0.21% 상승

과 대조적이며, 1~11월 누계도 작년

0.82% 성장에서 올해는 -2.30%를 기

록하며 침체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특히 지난 5월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래 줄곧 7개월째 하락폭을 키우며

상한가를 찍은 제주부동산에 대한 매

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최근 6개월

간 제주와 전국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5월 -0.03%(-0.16%,

이하 전국평균 생략) ▷6월 -0.15%(-

0.13%) ▷7월 -0.30%(-0.09%) ▷8

월 -0.34%(-0.05%) ▷9월 -0.37%

(0.01%) ▷10월 -0.47%(0.12%) 등

이다. 제주가 점차 하락폭을 키우는 동

안 전국평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1월중 도내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을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0.46%,

연립주택 -1.69%, 단독주택 -0.64%

등이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해 누계에서도 각각 -2.77

%와 -1.69%를 기록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지난해 4.46% 올랐으나 올해

누계는 -1.64%를 기록 중으로 전반적

인 제주부동산 시세가 하락 국면이다.

11월중 제주지역의 주택종합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도 -0.42%이며 올해

누계도 -2.54%를 보이고 있다.

도내 평균주택 매매가격은 3억713

만원(전국평균 3억819만원)으로 서

울(6억5480만원) 세종(3억2283만

원) 경기(3억2212만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네번째로 높다. 제주 집값

이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의 대도시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2019년 12월 3일 화요일6 경 제

2일
코스피지수 2091.92

+3.96
▲ 코스닥지수 634.50

+1.51
▲ 유가(WTI, 달러) 55.17

-2.94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206.24 1164.76 1EUR 1332.11 1280.13

100 1100.03 1062.21 1CNY 176.73 159.91

제주 주택매매가격지수 역주행 심화

제주항공이 제주감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일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카운터 앞에서 제주여행객을 대상으로 감귤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도민의 지식재산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2월 무료변리상담서비스가 5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다. 사진=제주지식재산센터 제공


